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배 현 숙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안면피부상태의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전공

안 미 숙



안면피부상태의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배 현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전공

안 미 숙





- i -

감사의 글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논문을 완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시간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학교정원에 발을 디딘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

게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사랑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강의로 힘을 주신 안홍석 교수님, 늘 

논문지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배현숙 교수님, 마지막까지도 세심한 논문 지도를 하신 이

은혜 교수님 따뜻한 지도와 애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고 원장님, 송 선생님, 동

기와 친구들 모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지켜봐주며,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준 남편과 큰딸 수빈, 작

은딸 유빈이가 있어 더욱 에너지 있게 학업에 몰두하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거 같아 가족의 사랑과 힘이 느껴집니다.

 ‘시작이 반’ 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먹은게 있다면, 행동으로 옮길 때 

삶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3기 동기들과 함께 했던 추억과 애정을 가슴에 깊이 담으며,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1년5월

안 미 숙 올림



- ii -

논 문 개 요

현대인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

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피부상태

는 항상 변화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안면피부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

는 내·외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

적인 피부건강관리행동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대전,강원도 원주,울산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

성을 대상으로 472부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학력은 ‘대졸’48.3%,종교는 ‘기독교’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취미생활의 경우 ‘한다’75.4%의

비율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실제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가

인식이 건성피부라고 응답한 경우에 ‘건성피부’일 확률은 78.7%로

나타났으며,지성피부의 경우에 ‘지성피부’일 경우는 52.5%로 나타나

실제 인식하는 경우와 자가인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p<.001).

셋째,연구 대상자의 생활습관 중 에서 수면습관은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잘 자는 편이다’ 47.5%,‘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편이다+불면

증이 있다’26.0%로 나타났다.

피부유형에 따른 음주상태는 전혀 안 마신다의 경우 ‘복합성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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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로 높게 나타났으며,1주일 1회 마신다는 ‘지성피부’25.9%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부유형에 따른 흡연실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94.5%로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피부 유형에 따라 흡연을 하고 있다

는 응답이 ‘지성피부’5.9%,‘건성피부’1.5%,‘복합성피부’6.8%로 복

합성이 다른 피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p<.05).

네째,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는 ‘지성피부’3.40,‘건성피부’3.67,‘복합성피부’3.61로

건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05).단 음식과 단 음료를 안 먹는다는 ‘지성피부’2.66,‘건성피

부’3.02,‘복합성피부’3.03으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다는 ‘지성피부’2.86,‘건성피부’2.82,‘복합성피

부’3.08로 복합성피부가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상대적으로 복합성피부가 지성피부와 건성피부보

다 음식을 과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연구 대상자의 피부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좋다’

16.1%, ‘나쁘다+매우 나쁘다’21.6%로 피부건강 상태가 나쁘다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부정’12.9%,‘긍

정 ’20.3%로 긍정적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피부관리실 이용행

태의 경우,피부 관리를 ‘안 한다’57.8%,‘한다’42.2%,피부 관리실

이용을 안 한다는 경우 ‘피부관심에 부정’63.0%,‘피부관심에 긍정’

51.2%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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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연구 대상자의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관리 이유는

중성의 경우 ‘최신의료기계와 약의 효과기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복합성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상태가 많이

안좋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

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의 종류를 살펴보면 건성피

부의 경우에 보톡스15.8%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많았으며,지성피부

의 경우에 ‘필러’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복합성피부의 경우에는

‘얼굴성형’이 27.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만족도에 따라 불만족스럽다는 집단이 ‘있다’81.4%로 다른 집

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만족하지 않는 집단은 ‘색소제거’가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만

하는 편의 경우 ‘주름개선’28.0%,‘탄력관리’12.0% 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향후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 의향의

경우 ‘있다’66.5%,‘없다’33.5%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 하였다

(p<.001).

여덟째,연구 대상자의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실태는 ‘매일 사용한

다’64.2%,‘가끔 사용한다’28.2%로 매일 사용한다가 높게 나타났

다.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실태는

‘피부 관심에 긍정’은 72.9%가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부정

은 ‘사용하지 않는다’9.4%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사계절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피부 관심에 긍정’59.4%,‘피부

관심에 부정’42.6%가 응답하여 피부 관심도와 피부 관리에 긍정적

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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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1).

색조화장 후 처리는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폼만 사용’22.2%로 나타났다. 피부건강상

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은

‘긍정’이 65.2%로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 폼만 사용한다

는 응답은 ‘부정’24.2%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

의하였다(p<.001).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의 내·외적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잘

못된 피부관리 행태와 생활습관,식습관 등을 건강한 피부건강관리행

동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되어 질 것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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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발전과 함께 현대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정종영,2006).

피부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기관을 싸고 있는 커다란 보자기와 같다

고 할 수 있다.피부가 인체 표면을 싸고 있는 단순한 막은 아니다.

피부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이 일어나는 곳

이다.즉 외부자극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고 외부 변화에 순응시키는

것을 주작용으로 하며,신체 내부 작용과 연결되어 생명 유지의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재숙,1989).

신체건강에서 눈에 직접 보이는 피부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피부건강과 미용이 모든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

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복희,1998).또한,피부 중 안면

의 피부는 특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재숙,1989).

피부미용에서도 안면피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타인이 볼 수 있으므

로 미관상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구재희,2003).안면 피부관리에

서 피부의 유형과 문제성 피부,그리고 안면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심리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잘못된 피부 관리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윤여성,1996).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간직하는 것은 모든 여성의 소망 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여성들은 피부건조 현상이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문

제가 있을 경우에 해결방법을 화장품에 의존하여 표면상의 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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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빈번하며,전문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를 방

문하는 등 원인 해결을 하려는 경우는 드물다.이유는 무엇보다 경

제적인 부담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일 것

이다.이렇게 피부관리 측면에서 볼때 피부건강관리 행동과 생활습

관에 의해서,크게 드러나지 않는 피부문제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면

서 피부노화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다(국홍일,1998).

여성들의 안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내적인

요인으로는 내분비,대사활동,순환계통,임신 등이 있을 수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는 계절의 변화,공기 오염,자외선,건조한 환경 등

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피부 관리 습관요인으로는 클렌징,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에 의한 화장품 트러블,무리한 각질

제거 등이 있을 수 있다(홍진이,2007).

이외에도,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규칙적인 운동과 수면,적절한

화장품 사용 등의 생활습관 등이 있다(김종임,2004). 또한,피부

상태 및 생리학적 기능은 환경요인에 의한 자외선(UV),방사선조사

에 의한 유리기,알레르기성 화합물,기계적인 손상 등과 내인성 요

소에 의한 유전 경향의 면역성,호르몬 상태,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는다(Boelsma,2001).

점차 외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현대인들에게 한층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근래에 와서는 스트레스가 피부 및 호

흡기질환을 야기 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대한 예방 의학

회,2002),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신체 건강상태 및 피부 트러블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며,내·외과적인 건강장애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피부상태는 항상 변화 한다(김종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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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영양섭취상태가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타민

결핍은 피부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건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식이나 단음식 종류 및 자극적인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여드

름 유발요소를 자극한다(하명희,1995).또한 편식도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피부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고,습관적으로 물을 적게 마시

는 경우에도 변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부세포조직 내의 수

분이 결핍되어 건성 및 노화피부를 갖게 될 위험이 많다(그레이스

리,1991).

결국 피부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

인 피부색깔과 부드러움,탄력성 및 저항성을 잃게 된다(김기연,

1997)그러므로,피부의 내.외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피부

관리와 식습관형성으로 건강한 피부관리행동을 모색하고자 한다.또

한,안면피부 자각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피부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정확한 피부 자가인식으로 효과적인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기초자료 마련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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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안면 피부상태의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 관리행동을

파악하고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

지하고 올바른 피부미용관리를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피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에스테틱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피부유형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피부유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피부관리 유형의 선택, 생

활습관,화장품 사용습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피부유형에 따른 수면상태,음주상태,흡연,운동 유무와 식

습관 및 식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피부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특성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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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가설

첫째,실제 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에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둘째,식습관 및 식행동,생활습관은 피부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셋째,피부건강상태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피부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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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피부 특성

피부는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인 손상,햇빛의 노출,노화를 포함해

서 내생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PathakMA,2000),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기능은

부위,성,연령 및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국홍일,1993).특

히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며 냉방이나 난방에 의한 기온

과 습도 변화는 피부유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일반적으로 피부는

표면의 색깔과 질감,유분과 수화와 같은 생리학적 속성,그리고 피

부표면의pH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부 유형별 그 특징을 나타

낸다(PathakMA,2000).

피부의 물리적 특성은 주로 진피에 있는 교원(콜라겐)섬유와 탄력

섬유에 달려 있으며,교원 섬유는 매우 긴 섬유로서 이완상태에 있을

때는 꼬불꼬불하게 헝클어져 있다.

피부를 한 방향으로 당기면 꼬불꼬불하게 엉킨 교원섬유는 당겨지는

방향으로 똑바로 펴지면서 한 방향으로 펴지면서 한 방향으로 배열된

다.탄력 섬유는 피부를 당기던 힘이 없어지면 교원 섬유가 다시 이완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피부가 자연스런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는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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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부 건강의 영향 요인

1)수면상태

수면은 피부조직을 회복시켜 주므로 피부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수면부족으로 피부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

은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 저하로 세포의 영양공급 및 대사부

산물 배설이 저하되고,건강한 피부톤 상실,피부 건조화 및 탄력저

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피부 늘어짐 현상이 나타난다.또한,피부

세포의 긴장도가 높아져 여러 가지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윤여

성,1995).

2)음주와 흡연

지나친 음주는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확장된 모세혈관은 수분

을 조직에서 세포 밖으로 끌어 내므로 수분손실을 증가시켜 피부

를 거칠게 하고 탄력성을 저하시키며 노화를 촉진하기도 한다(홍남

수,2000).피부는 흡연에 직접적이면서 강하게 노출이 되며 혈액을

통하여 피부의 독성물질이 닿음으로서 영향을 받게 된다.여성 흡연

자의 75%가 피부 표면의 수분이 부족하며 잿빛의 창백한 안색과

깊은 주름과 주름 사이의 피부가 두꺼운 형태로 특징되는 ‘흡연피

부’(CigaretteSkin)를 갖고 있다(Ippen.1965).고혜정(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흡연

량이 많을수록 피부의 수분량이 낮게 나타났다.또한,피부의 낮은

수분량은 건조하고 피부주름의 원인이 되며 피부 노화를 촉진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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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나은,2007).

3)운동

운동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운동으로 발달

된 근육조직은 피부층의 탄력을 견고하게 해준다.실제로 적절한 운

동을 통하여 튼튼한 근육조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피부의 늘어짐

현상과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혜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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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부와 식습관

피부는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며 생활습관에 따라 피부상태가 달라

지므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고혜정,1997)필요한 영

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 속에서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식습관의 특징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결식,불규칙한 식사시

간,아침결식,식사와 간식 비중의 불균형,부적당한 간식,편식,빠

른 식습관 등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식습관들이 결국 건강에 악영

향을 미치는 예도 많이 볼 수 있다(박용진,2003).

또한 습관적으로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원인이 되어 수분섭취를

적게 하는 사람은 변비에도 많이 걸리지만 피부세포 조직 내에 수

분이 결핍되므로 건성과 악건성 및 노화성의 피부를 갖게 될 위험

이 많다(김기연외 1997).이와같이 식습관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

장 기본이 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

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식습관과 건강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전세열은 ‘피부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울’이라 했고 (전세열외 1998)은 ‘올바른 영양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라고 하였다.이러한 것들은 식습관과 피부에 대

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들 이라고 하겠다.

균형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부의 젊음과 탄력을 오래도

록 유지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용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있

다 (윤여성,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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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부 미용과 메디컬 스킨케어

피부를 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유지를 위

한 관리,심리적 이완,정신적 안정,생리적 활성을 위한 관리를 일

반 피부미용(GeneralSkincare)이라 하고,피부를 치료적 차원에서

의료기기와 약품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그 효과를 극

대화시켜 빠른 시간내에 문제성 피부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관

리를 메디컬 스킨케어(MedicalSkincare)라고 한다(김종임,2004).

6)화장품

피부의 건강과 미용은 대단히 중요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

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동시에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을 누구나 애용하고

있다(구재희,2003).

화장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외적 변화와 근본적인 아름다

움을 의미하며,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피부에 변화를 주고 단정

하게 해 주는 물품을 뜻하는 것이다.즉,피부를 근본적으로 아름답

게 하거나 또는 피부결점이나 외관을 일시적으로 가려서 시각적 변

화를 주는 물품을 화장품이라 한다(주은령외,2009).

화장품은 사용자의 욕구와 취향,문화,기호,피부타입 및 특성 등

에 따라서(Sin.HJ,2007)피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피부는

우리 신체의 가장 겉 표면으로 외부의 여러영향 으로부터 내부기관

을 보호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의 하나로 자외선,공기오염,기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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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알카리성 비누,무리한 필링등이 피부 문제점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건강한 피부의 조건과 피부건강관리행동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건강한 피부’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첫째,피부표면이 매끄럽다.피부의 표면에는 고랑과 같은 구멍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피부고랑이 폭,깊이,구멍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피부고랑의 폭이 좁고 얕은 경우 우리의 눈에는

고운 피부로 보인다.그 반대로 피부고랑의 폭이 넓고 깊으면 피부

능선의 높아짐이 눈에 띄어 피부의 표면은 감촉이 거칠고 윤기가

없어 거칠어 보인다.연령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피부고랑의

폭이 미세하고 나이가 들수록 거칠어지고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거

칠다(김금희,2003).

둘째,피부표면이 촉촉하고 윤택이 있다.피부의 보습력은 건강한

피부의 한 조건이다.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15-21%의 수분을 항

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분에 의해 피부표면이 촉촉하고 윤기 있

는 상태로 유지된다(명은진,2000).

셋째,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하며 탄력이 있다.피부의 탄력성은 표

피와 진피의 경계에 있는 파상형으로 맞물린 부분의 표피융기와 진

피의 탄력섬유등에 의해 유지된다(배수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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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 건강하게 보인다.피부의 가장 표면

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서 일정한 양의 혈액순환의 속도가 지속될

때 피부는 혈색이 좋아지고,생기가 있다 (황정원,1998).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잘못

된 관리방법,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에 의해 순간 망가질

수 있다.따라서 피부미용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

에 있으며,건강한 피부의 조건으로는 피부표면에 적당한 수분이 있

고 매끈하며 부드럽고 탄력,윤기와 광택이 있어야 한다.또한 이상

적인 피부를 위해서는 미용의학이라는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윤소영,2007).피부건강행위는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

능한 한 완전하게 유지시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다 젊게

보이는 피부상태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즉,노화에 성공적

이고 적극적인 대처과정’이라 할 수 있다(배수현,2003).

4.피부건강상태의 심리적 특성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외적인 신체의 건강

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외모와 감정의

복잡한 관계에서 여성은 피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가 정

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우울한 감정을 극복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김희진,2000).즉 인위적인 행동인 피부관리 등의

미용행위를 함으로 피부에 대한 자신감과 노화지연,자기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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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받게 되므로 피부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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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대전,강원도 원주,울산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으로 표집 하였으며,조사기간은 2011년 1월

20일 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하였다.설문지는 자기 기입식으로 총600부

를 배포하여 그 중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

외한 47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설문지 개발

실제피부 유형과 자가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유형상태의

측정은 윤여성(1996)의 측정 설문지와 신향미(2002)에서 개발한 심리

학적 측면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수정,보완

한 질문지를 이용 하였다.

3.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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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

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피부유형에 따른 생활습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범주형 자료에

서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 χ 2(p)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통계

처리는 SPSSWIN1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6 -

Ⅳ.연구결과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40대’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30대’가 34.1%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결혼여부

는 ‘기혼’75.8%,‘미혼’21.8%로 기혼이 더 많았으며,학력은 ‘대졸’

48.3%,‘고졸’38.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종교는 ‘기독교’가 41.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교’33.3%,‘불교’13.3%로 나타났다.취

미생활의 경우 ‘한다’75.4%,‘안 한다’24.6%로 취미생활을 하는 사

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취미생활의 종류는 ‘등산’19.4%,

‘영화감상’16.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29.0%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월평균수입은 ‘100-200만

원’39.6%,‘200-300만원’3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현재 생리상

태는 ‘규칙적이다’68.6%,‘불규칙적이다’21.0%로 규칙적인 편임을

알 수 있으며,거주형태는 ‘아파트’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이 1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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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연령

20대  69         (14.6)

30대 161         (34.1)

40대 174         (36.9)

50대  68         (14.4)

   결혼여부

기혼 358         (75.8)

미혼 103         (21.8)

독신  11          (2.3)

     학력

 중졸이하  15          (3.2)

고졸 181         (38.3)

 대졸 228         (48.3)

        대학원이상  41          (8.7)

 기타   7          (1.5)

     종교

기독교 196         (41.5)

천주교  45          (9.5)

불교  63         (13.3)

무교 157         (33.3)

          기타  11          (2.3)

     취미
한다 356         (75.4)

안 한다 116         (24.6)

Total 472        (100.0)

   취미종류

헬스  47         (13.2)

골프  17          (4.8)

등산  69         (19.4)

수영  35          (9.8)

영화감상  59         (16.6)

서예   6          (1.7)

노래교실   4          (1.1)

댄스  20          (5.6)

         기타  99         (27.8)

Total 3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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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전업주부  163        (34.5)

전문직  137        (29.0)

 서비스직  56        (11.9)

사무직    59        (12.5)

관리 및 경영 기타   57        (12.1)

  월평균수입

100~200만원  187        (39.6)

200~300만원  147        (31.1)

300~400만원   94        (20.0)

400~500만원   19         (4.0)

500만원 이상   25         (5.3)

   생리상태

규칙적이다  324        (68.6)

불규칙적이다   99        (21.0)

폐경   49        (10.4)

    거주형태

아파트  332        (70.3)

다세대 주택   46         (9.7)

단독 주택   71        (15.0)

기타   23         (4.9)

Total  4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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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면피부상태

실제 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가인

식이 건성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건성’일 경우는 78.7%로 나타났으

며,지성의 경우에 ‘지성’일 경우는 52.5%로 나타나 실제 인식하는

경우와 자가인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p<.001).

표 2.실제 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의 차이

Variable Division
지성

n(%)

건성

n(%)

복합성 

 n(%)

Total 

n(%)

χ 2  

  (p)

 자가인식

 피부유형

건성   6(3.7) 129(78.7) 29(17.7) 164

82.048

***

(.000)

중성 23(22.8)  55(54.5) 23(22.8) 101

지성 21(52.5)   8(20.0) 11(27.5)  40

복합성 33(21.4)  70(45.5) 51(33.1) 154

잘 모르겠다  2(16.7)   7(58.3)  3(25.0)  12

Total 85(18.0) 269(57.1) 117(24.8) 471(10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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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부유형에 따른 수면상태

평균수면시간을 살펴보면 ‘6~7시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7~8시간'29.9%,‘5~6시간'1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피

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5~6시간 ‘복합성'이 26.5%로 높게 나타났

으며,6~7시간 ‘지성피부'가 49.4%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면습관을 살펴보면 긍정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잘 자는 편이다

'47.5%,부정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편이다+불면증이 있다'26.0%

로 긍정응답이 부정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피부유형에 따라 긍정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잘 자는 편이다'는 ‘지성'43.5%,‘건성'

47.1%,‘복합성'51.3%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부유형에 따른 평균수면시간과 수면습관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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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피부유형에 따른 수면상태

n(%)

Variable Division 지성 건성 복합성 Total
χ 2

 (p)

평균수면

시간

4~5시간    3(3.5)   12(4.4)   7(6.0)   22(4.7)

10.83

(.211)

5~6시간
 

16(18.8)
 46(17.0) 31(26.5)  93(19.7)

6~7시간 42(49.4) 110(40.7) 48(41.0) 200(42.4)

7~8시간 22(25.9)  93(34.4) 26(22.2) 141(29.9)

  9시간 이상   2(2.4)    9(3.3)   5(4.3)   16(3.4)

수면습관

숙면 취하는 편 15(17.6) 38(14.1) 20(17.1)  73(15.5)

6.08

(.637)

잘 자는 편 22(25.9) 89(33.0) 40(34.2) 151(32.0)

   보통이다 28(32.9) 71(26.3) 26(22.2) 125(26.5)

숙면을 

못 취하는 편
19(22.4) 60(22.2) 26(22.2) 105(22.2)

   불면증이  
     있다

  1(1.2)  12(4.4)   5(4.3)   18(3.8)

          Total         85(100.0) 270(100.0) 117(100.0) 4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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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부유형에 따른 음주상태

피부유형에 따른 음주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음주횟수의 경우 전혀

‘안 마신다'45.3%,‘1주일 1회'23.7%,‘1주에 2~3회'1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전혀 안 마신다는 ‘복합

성'이 49.6%로 높게 나타났으며,1주일 1회 마신다는 응답은 ‘지성'

25.9%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량의 경우 ‘소주 반병'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소주 한 병'27.9%,‘소주 1~2잔'24.0%로 나타났다.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소주1~2잔은 ‘복합성'25.4%로 높게 나타났으며,소

주 반병은 ‘건성'43.8%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기간을 살펴보면 ‘10~15년 미만'30.7%,‘7~10년 미만'21.9%,

‘5~7년 미만'19.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

면 ‘지성'은 10~15년 미만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성'

은 ‘7~10년 미만'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따라서 피부유형에 따른 음주횟수,음주량,음주기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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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부유형에 따른 음주상태

Variable Division 지성 건성 민감성 Total
χ 2

  (p)

음주횟수

전혀 안마신다 32(37.6) 124(45.9) 58(49.6) 214(45.3)

10.18

(.252)

1주일에 1회 22(25.9) 65(24.1) 25(21.4) 112(23.7)

1주에 2~3회 11(12.9) 43(15.9) 14(12.0)  68(14.4)

2주에 1회 10(11.8)  13(4.8)   5(4.3)  28(5.9)

3주에 1회 10(11.8) 25(9.3) 15(12.8)  50(10.6)

음주량

소주1~2잔 12(22.6) 35(24.0) 15(25.4)  62(24.0)

3.28

(.772)

소주 반병 23(43.4) 64(43.8) 20(33.9) 107(41.5)

소주 한병 14(26.4) 40(27.4) 18(30.5)  72(27.9)

수주2병 이상   4(7.5)   7(4.8)  6(10.2)   17(6.6)

음주기간

1년~3년 6(10.5)  14(9.1)  6(9.5)   26(9.5)

6.27

(.792)

3~5년 미만  5(8.8) 19(12.3)  6(9.5) 30(10.9)

5~7년 미만 13(22.8) 26(16.9) 14(22.2) 53(19.3)

7~10년 미만 13(22.8) 31(20.1) 16(25.4) 60(21.9)

10~15년 미만 16(28.1) 54(35.1) 14(22.2) 84(30.7)

20년 이상   4(7.0)  10(6.5)  7(11.1)  21(7.7)

Total 8(100.0) 270(100.0) 117(100.0) 4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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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부유형에 따른 흡연실태

피부유형에 따른 흡연실태를 살펴보면 ‘흡연을 하지 않는다’94.5%,

‘흡연을 하고 있다’3.6%로 대부분이 흡연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성’

5.9%,‘건성’1.5%,‘복합성’6.8%로 복합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흡연기간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2~3회’23.7%,‘주4~5회’19.5%로 나타났다.피부유형에 따라 살

펴보면 거의 매일 흡연을 한다는 응답이 ‘복합성’16.2%로 높게 나

타났으며,거의 하지 않음은 ‘건성’36.7%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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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피부유형에 따른 흡연실태

Variable Division 지성 건성 복합성 Total
χ 2

(p)

흡연여부  

    

하고 있다      5(5.9)    4(1.5)     8(6.8)   17(3.6)
10.97

*

(.027)

하지 않는다 78(91.8) 263(97.4) 105(89.7) 446(94.5)

과거흡연경험  

    있다
  2(2.4)    3(1.1)    4(3.4)    9(1.9)

흡연기간

거의 매일   8(9.4)   22(8.1)  19(16.2) 49(10.4)

7.79

(.454)

주4~5회 19(22.4) 53(19.6)  20(17.1) 92(19.5)

주2~3회 20(23.5) 65(24.1) 27(23.1) 112(23.7)

주1회   7(8.2) 31(11.5) 15(12.8)  53(11.2)

거의하지않음 31(36.5) 99(36.7) 36(30.8) 166(35.2)

Total 85(100.0) 270(100.0) 117(100.0) 472(10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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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유형에 따른 운동실태

피부유형에 따른 운동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가의 경우 긍정 ‘항상 그렇다+그럴 때가 많다’41.4%,부정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그렇지 않다’58.6%로 부정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

다.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항상 그렇다+그럴 때가 많다’는

‘지성’45.0%,‘건성’40.7%,‘복합성’40.1%로 지성이 다른 피부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운동시간의 경우 ‘40~50분’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부유

형에 따라 살펴보면 30분이하는 ‘지성’25.3%로 높게 나타났으며

40~50분은 ‘건성’이 37.7%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또한 운동종류의 경우 무산소 ‘운동’

33.5%,‘가벼운 산책’23.5%로 높게 나타났으며,피부유형에 따라 살

펴보면 건성은 가벼운 산책을 한다는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

성피부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

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피부유형에 따른 운동정도,

운동시간,운동종류는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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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부유형에 따른 운동실태

Variable Division 지성 건성 복합성 Total
χ 2

  (p)

땀이 날 

정도로 

하는가

항상 그렇다 10(12.5) 16(6.3) 13(12.1)   39(8.9)

5.58

(.472)

그럴 때가 많다 26(32.5) 87(34.4) 30(28.0) 143(32.5)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25(31.3) 82(32.4) 36(33.6) 143(32.5)

그렇지 않다 19(23.8) 68(26.9) 28(26.2) 115(26.1)

운동시간

    30분 이하 20(25.3) 53(21.7) 23(22.3)  96(22.5)

3.77

(.877)

    40~50분 27(34.2) 92(37.7) 34(33.0) 153(35.9)

1시간~1시간20분 26(32.9) 82(33.6) 33(32.0) 141(33.1)

1시간 30분 정도   3(3.8)   9(3.7)   7(6.8)   19(4.5)

2시간 이상   3(3.8)   8(3.3)   6(5.8)   17(4.0)

운동종류

가벼운 산책 17(22.4) 59(24.4) 23(22.3)  99(23.5)

2.891

(.941)

  가벼운 맨손 체조   4(5.3)  19(7.9)   9(8.7)   32(7.6)

스트레칭 14(18.4) 32(13.2) 13(12.6)  59(14.0)

무산소 운동 23(30.3) 81(33.5) 37(35.9) 141(33.5)

유산소 운동 18(23.7) 51(21.1) 21(20.4) 90(21.4)

Total 76(100.0) 242(100.0) 103(100.0) 4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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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

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을 살펴보면,먼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는 ‘지성’3.40,‘건성’3.67,‘복합성’3.61로

건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가 유의하였다

(p<.05).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복합성·건성,지성의 2

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복합성·건성 피부가 지성피부보다 인스

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음을 알 수 있다.

단 음식과 단 음료를 안 먹는다 경우는 ‘지성’2.66,‘건성’3.02,‘복

합성’3.03으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01).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복합성·건성,지성의 2

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복합성·건성피부인 사람이 지성피부보다

단 음식과 단 음료를 먹지 않음을 알 수 있다.또한 자극적인 음식

을 자주 먹는다는 응답은 ‘지성’3.06,‘건성’3.24,‘복합성’3.38로 복

합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05).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복합성,건성,지성의 3

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복합성피부가 다른 피부유형보다 자극적

인 음식을 자주 먹음을 알 수 있다.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성’2.86,‘건성’2.82,‘복합성’

3.08로 복합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

의하였다(p<.05).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복합성,지성·

건성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상대적으로 복합성이 지성·건성

보다 음식을 과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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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

구분
지성

평균±표준표차
건성 복합성 Total F

유의

확률

Dunca

n

1.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3.44±1.170 3.56±1.102 3.51±1.088 3.53±1.109 .413 .662

2.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3.46±1.272 3.43±1.226 3.46±1.249 3.44±1.237 .027 .974

3.쌀밥보다 잡곡밥을 

  먹는다
3.72±1.065 3.64±1.013 3.62±1.065 3.65±1.033 .221 .802

4.간식을 자주 먹는다 3.13±1.027 2.97±.895 3.02±.851 3.01±.909 .955 .386

5.식사 시 식욕이 좋다 3.57±.826 3.52±.897 3.44±.907 3.51±.886 .578 .561

6.편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
3.62±.877 3.57±.938 3.54±1.071 3.57±.961 .172 .842

7.비타민, 영양제를 

  먹는다
2.88±1.219 3.07±1.101 3.03±1.159 3.03±1.137 .855 .426

8.육류생선을 자주 

  섭취한다
3.20±.737 3.23±.844 3.33±.778 3.25±.809 .779 .460

9.여러가지 채소를 매일

  먹는다
3.15±.932 3.20±.846 3.26±.883 3.21±.871 .407 .666

10.저녁9시이후에야식을

   즐겨먹는다
2.42±.807 2.38±.954 2.31±.914 2.37±.918 .432 .649

11.튀기거나 볶은음식을 

    좋아한다
2.99±.982 3.19±1.065 3.08±.970 3.12±1.028 1.348 .261

12.제철과일·과일쥬스를 

   매일 먹는다
3.01±.938 3.06±.870 3.15±.934 3.07±.898 .697 .499

13.인스턴트·패스트푸드

  를 즐겨먹는다
3.40±.862 3.67±.888 3.61±.871 3.61±.883 3.113* .045 b,c>a

14.유제품을 간식으로    3.04±.932    2.87±.911  3.00±.974   2.93±.932  1.435   .239

      먹는다.

   15.국과 찌개의 국물을   3.14±.920    2.95±.877  2.95±.981   2.98±.913  1.537   .216

      적게  먹는다.

 16.단 음식과 단 음료를  2.66±.946   3.02±.928  3.03±1.042  2.96±.969   5.093** .006   c,b>a

    안 먹는다.   

   17.고기는 기름을 떼어  3.12±.993   3.24±1.013  3.17±1.053  3.20±1.019   .482  .618

       먹는다

   18.견과류를 자주       2.70±.847    2.74±.833   2.87±.822   2.76±.833   1.268  .282

       먹는다.

   19.찬 음료와 음식을    3.39±.836    3.55±.848    3.62±.818   3.54±.840   1.785  .169

      매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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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평균±표준표차
건성 복합성 Total F

유의

확률

Dunc

an

20.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
3.06±.943 3.24±.925 3.38±.861 3.24±.917

3.024

*
.050

c<b<

a

21.해조류를 매일 먹는다. 2.87±.784 2.91±.780 2.97±.805 2.92±.786 .374 .688

22.음식을 천천히 먹는다. 2.81±.893 2.84±.853 3.05±.893 2.89±.873 2.741 .066

23.음식을 과식하지 

   않는다.
2.86±.894 2.82±.812 3.08±.856 2.89±.843

3.852

*
.022 c>a,b

24.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다.
2.76±.868 2.89±.861 2.94±.881 2.88±.867 1.043 .353

*p<.05**p<.01***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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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의 피부관리 이유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중

성’의 경우에 최신의료기계와 약의 효과기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복합성’의 경우에는 피부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표 8.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의 피부관리 이유

n(%)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잘

모르겠다 Total

χ 2

(p)

피부상태가 많이

안좋기 때문에
53(32.3) 27(26.7) 13(32.5) 59(38.3) 3(25.0) 155(32.9)

26.40*

(.049)

병원의 신뢰감 26(15.9) 16(15.8) 7(17.5) 32(20.8) 3(25.0) 84(17.8)

최신 의료기계와

약의 효과기대
30(18.3) 30(29.7) 9(22.5) 25(16.2) 3(25.0) 97(20.6)

빠른효과 36(22.0) 10(9.9) 9(22.5) 19(12.3) 0(.0) 74(15.7)

기타 19(11.6) 18(17.8) 2(5.0) 19(12.3) 3(25.0) 61(13.0)

Total 164 101 40 154 12 47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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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

피부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좋다’16.1%,‘나쁘다+매우 나

쁘다’21.6%로 피부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경우는 좋다는 경우보다 높

음을 알 수 있다.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매우 좋다+좋다’는 ‘부

정’12.9%,‘긍정’20.3%로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피

부건강행동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9.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

n(%)

Variable Division  부정  긍정 Total χ 2(p)

피부건강

상태

매우 좋다      1(.4)       5(2.4)      6(1.3)

8.020(.091)

좋다   33(12.5)    37(17.9)   70(14.8)

보통  167(63.0)   127(61.4)  294(62.3)

나쁘다   58(21.9)    35(16.9)   93(19.7)

매우 나쁘다     6(2.3)      3(1.4)     9(1.9)

Total 98(100.0) 101(100.0) 199(100.0)



- 33 -

10)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병원 레이저시술 사항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레이저시술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시술받는 레이저의 경우 ‘I2PL’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토닝 레이저’18.0%로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은

‘I2PL’52.5%로 높게 나타났으며,‘프락셀’은 부정이 18.4%로 긍정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시술받는 이유는

‘색소제거’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생관리 기간은 ‘받지 않는다’37.0%,‘주1회’28.7%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부정은 주1회 받는다

는 응답이 높았으며,긍정적인 경우 주2회 받는다는 응답에서 부정

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또한

레이저치료 시술경험여부의 경우 ‘있다’66.5%,‘없다’33.5%로 있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특성에 따라 시술받는 레이저,시술 받는 이유,재생관

리 기간,레이저치료 시술경험여부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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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부정 긍정 Total χ 2(p)

시술 받은

레이저

I2PL 24(49.0) 21(52.5) 45(50.6)

7.07

(.215)

Fraxel  9(18.4)   1(2.5) 10(11.2)

Q-swicthed Nd:Yag  7(14.3)  9(22.5) 16(18.0)

Polaris   1(2.0)   1(2.5)   2(2.2)

Erbium:Yag Laser    0(.0)   1(2.5)   1(1.1)

기타 8(16.3)  7(17.5) 15(16.9)

시술 받는

이유

주름개선효과   3(4.8)  6(13.0)   9(8.3)

6.770

(.238)

모공축소   5(8.1)   3(6.5)   8(7.4)

탄력관리   5(8.1)   4(8.7)   9(8.3)

색소제거 34(54.8) 28(60.9) 62(57.4)

흉터제거   6(9.7)   4(8.7)  10(9.3)

기타  9(14.5)   1(2.2)  10(9.3)

재생관리

기간

시술직후 1회만 10(16.7)  7(14.6) 17(15.7)

1.852

(.763)

주1회 19(31.7) 12(25.0) 31(28.7)

주2회  6(10.0)  8(16.7) 14(13.0)

주2~3회   4(6.7)   2(4.2)   6(5.6)

받지 않았다 21(35.0) 19(39.6) 40(37.0)

레이저치료시술

경험여부

있다 167(63.0)  147(71.0)  314(66.5) 3.336

(.068)없다  98(37.0)   60(29.0)  158(33.5)

Total 265(100.0) 207(100.0) 472(100.0)

표 10.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병원 레이저시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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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 종류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의 종류를 살펴보면 건성

의 경우에 ‘보톡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피부유형보다 많았으며,

지성의 경우에 ‘필러'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복합성의 경우에는

‘얼굴성형'이 27.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표 11.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 종류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잘

모르겠다

Total χ 2

얼굴성형 37(23.4) 25(25.0) 5(13.2) 41(27.3) 3(25.0) 111(24.2)

33.87***

(.006)

레이저시술 62(39.2) 39(39.0) 7(18.4) 59(39.3) 4(33.3) 171(37.3)

지방흡입 9(5.7) 10(10.0) 10(26.3) 8(5.3) 0(.0) 37(8.1)

보톡스 25(15.8) 12(12.0) 5(13.2) 21(14.0) 1(8.3) 64(14.0)

필러 25(15.8) 14(14.0) 11(28.9) 21(14.0) 4(33.3) 75(16.4)

Total 158 100 38 150 12 458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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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피부만족도에 따른 향후 레이저 시술 의향

시술받은 레이저를 살펴보면 ‘I2PL'50.6%,‘토닝 레이저'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피부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경우 ‘I2PL'가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토닝레이저는 ‘만족하는 편

'이 25.0%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레이저 시술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색소제

거'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흉터제거'9.3%로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났다.피부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 편인 집단

은 ‘색소제거'가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만족하는 편인 집단의

경우 주름개선,탄력관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

의하였다(p<.05).따라서 피부에 만족하는 경우 주름개선효과,탄력

관리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았으며,피부에 만족하지

않는 편인 경우 색소제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레이저 시술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지를 살펴보면 ‘받지 않는

다'가 37.0%,‘주1회'28.7%로 나타났다.피부만족도에 따라 살펴보

면 불만족스럽다는 집단은 받지 않는다가 62.5%로 높게 나타났으

며,‘주2~3회'받는다는 만족스럽다는 집단이 8.0%로 높게 나타났으

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또한 향후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 의

향의 경우 ‘있다'66.5%,‘없다'33.5%로 나타났으며,피부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불만족스럽다는 집단은 ‘있다'81.4%로 다른 집단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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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피부만족도에 따른 향후 레이저 시술 의향

Variable Dvision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불만족 전체

χ 2  

   (p)

시술받은 

레이저

I2PL 10(50.0) 21(55.3) 10(40.0) 4(66.7) 45(50.6)

20.165

(.166)

Fraxel   1(5.0)  5(13.2) 4(16.0)    0(.0) 10(11.2)

Q-swicthed

Nd:Yag
 5(25.0) 6(15.8) 5(20.0)    0(.0) 16(18.0)

Polaris    0(.0)  1(2.6)  1(4.0)    0(.0)   2(2.2)

Erbium:Yag 

Laser
   0(.0)   0(.0)    0(.0) 1(16.7)   1(1.1)

기타  4(20.0) 5(13.2)  5(20.0) 1(16.7) 15(16.9)

레이저 

시술받은 

이유

주름개선효과  7(28.0)  1(2.1)    0(.0) 1(14.3)   9(8.3)

24.816

*

(.050)

모공축소    0(.0)  5(10.6)   2(6.9) 1(14.3)   8(7.4)

탄력관리  3(12.0)  5(10.6)   1(3.4)    0(.0)   9(8.3)

색소제거 13(52.0) 26(55.3) 20(69.0) 3(42.9) 62(57.4)

흉터제거   1(4.0)  5(10.6)  3(10.3) 1(14.3)  10(9.3)

기타   1(4.0)  5(10.6)  3(10.3) 1(14.3)  10(9.3)

지속적 

관리기간

시술직후 1회만 3(12.0) 8(17.8) 5(16.7) 1(12.5) 17(15.7)

4.608

(.970)

주1회 6(24.0) 15(33.3) 9(30.0) 1(12.5) 31(28.7)

주2회 4(16.0)  5(11.1) 4(13.3) 1(12.5) 14(13.0)

주2~3회  2(8.0)   2(4.4)  2(6.7)   0(.0)   6(5.6)

not 10(40.0) 15(33.3) 10(33.3) 5(62.5) 40(37.0)

*p<.05**p<.01***p<.001

향후

레레이저시술

의향

있다 56(61.5) 135(59.7) 88(78.6) 35(81.4) 314(66.5) 17.264

***

(.001)없다 35(38.5) 91(40.3) 24(21.4) 8(18.6) 158(33.5)

Total
91

(100.0)

226

(100.0)

112

(100.0)

43

(100.0)

4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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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 실태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실태를 살

펴보면 ‘매일 사용한다’64.2%,‘가끔 사용한다’28.2%로 매일 사용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

펴보면 ‘긍정’의 경우 72.9%가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부정’

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4%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따라서 피부 관심도와 피부관리에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자외선 차단크림을 더 많이 사

용함을 알 수 있다.

사용방법은 ‘사계절 항상 사용한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심리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사계절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긍

정’59.4%,‘부정’42.6%가 응답하여 피부관심도와 피부관리에 긍정

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

였다(p<.001).따라서 심리상태에 따라 자외선차단제의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외선 차단지수의 경우 ‘SPF30~40’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심리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SPF10~20에서는 ‘부정’이,SPF25에

서는 ‘긍정’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또한

덧발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의 경우 그냥 둔다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피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부정의 경우 ‘한번만

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16.2%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꼭

한번 더 덧발라 준다’는 긍정이 5.8%로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39 -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노화 방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긍정 ‘매우

그렇다+그렇다’62.9%,부정‘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0.3%

로 긍정응답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매우 그렇다+그렇다’응답의 경우 ‘부정적’

56.6%,‘긍정적’71.0로 긍정적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

이가 유의하였다(p<.001).따라서 피부관심도와 피부관리에 긍정적

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노화 방지효과

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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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 실태

Variable Division 부정 긍정 Total
χ 2  

  (p)

자외선

차단크림

매일 사용한다 152(57.4) 151(72.9) 303(64.2) 12.410

**

(.002)

가끔 사용한다 88(33.2) 45(21.7) 133(28.2)

사용하지 않는다  25(9.4)  11(5.3)   36(7.6)

사용방법

여름에만 외출시, 사용 32(12.1) 24(11.6) 56(11.9)

15.530

***

(.001)

여름에만 사용 32(12.1)  12(5.8)   44(9.3)

사계절 외출시만 사용 88(33.2) 48(23.2) 136(28.8)

사계절 항상 사용 113(42.6) 123(59.4) 236(50.0)

자외선

차단지수

Under SPF 10  12(4.5)    7(3.4)   19(4.0)

6.759

(.149)

SPF 10~20  26(9.8)   9(4.3)   35(7.4)

SPF 25 55(20.8) 55(26.6) 110(23.3)

SPF 30~40 145(54.7) 115(55.6) 260(55.1)

 Over SPF 50 27(10.2) 21(10.1)  48(10.2)

덧발라 

지속적 

유지

꼭 한번 더 덧발라 준다  14(5.3)  12(5.8)   26(5.5)

2.283

(.516)

그냥 둔다 181(68.3) 143(69.1) 324(68.6)

생각날 때만, 덧 발라준다 27(10.2) 27(13.0)  54(11.4)

한번만 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43(16.2) 25(12.1)  68(14.4)

*p<.05**p<.01***p<.001

피부노화

방지효과

매우 그렇다   23(8.7) 47(22.7)  70(14.8)

22.253

***

(.000)

그렇다 127(47.9) 100(48.3) 227(48.1)

보통  84(31.7) 42(20.3) 126(26.7)

그렇지 않다   24(9.1)  13(6.3)   37(7.8)

전혀 그렇지 않다    7(2.6)   5(2.4)   12(2.5)

Totol 265(100.0) 207(100.0) 4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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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세안 실태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세안 실태를 살펴보면 세안횟수

의 경우 ‘2번'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번'6.4%,‘1번'

6.1%인 것으로 나타났다.심리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1번한다는 응

답은 ‘부정'7.2%로 높게 나타났으며,2번은 ‘긍정'88.9%로 ‘부정'

85.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물 온도

의 경우 ‘미지근한 물'59.5%,‘따뜻한 물'37.3%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는 경우 ‘부정'58.9%,‘긍정'60.4%로 긍정이 더 높게 나타

났다.

색조화장 후 처리는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폼만 사용'22.2%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은 긍정'이 65.2%로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

폼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부정'24.2%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각질제거 횟수의 경우 ‘주1회'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하

지 않는다'27.7%로 나타났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

펴보면 긍정은 주1회한다는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부정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심리상태에 따라 색조화장 후 처리의 차이가 있었으

며,세안횟수,물 온도,각질제거 횟수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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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세안실태

Variable Division 부정 긍정 Total
χ 2  

   (p)

세안횟수

1회    19(7.2)   10(4.8)   29(6.1)

1.386

(.709)

2회 227(85.7) 184(88.9) 411(87.1)

3회   18(6.8)   12(5.8)   30(6.4)

4회 이상     1(.4)     1(.5)     2(.4)

물 온도

뜨거운 물    3(1.1)     1(.5)     4(.8)

.874

(.832)

따뜻한 물 99(37.4) 77(37.2) 176(37.3)

미지근한 물 156(58.9) 125(60.4) 281(59.5)

차가운 물    7(2.6)    4(1.9)   11(2.3)

색조화장 

후 처리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
129(48.7) 135(65.2) 264(55.9)

17.612

***

(.001)

클렌징 크림 후 비누 사용 32(12.1)   20(9.7)  52(11.0)

클렌징 크림만 사용  13(4.9)    4(1.9)   17(3.6)

비누만 사용 27(10.2)   7(3.4)   34(7.2)

클렌징폼만 사용 64(24.2) 41(19.8) 105(22.2)

각질제거 

횟수

주1회 124(46.8) 118(57.0) 242(51.3)

.640

(.959)

주2회 43(16.2) 33(15.9)  76(16.1)

주3회   7(2.6)  11(5.3)   18(3.8)

주4회   5(1.9)    0(.0)    5(1.1)

하지 않는다 86(32.5) 45(21.7) 131(27.7)

Total 265(100.0) 207(100.0) 472(10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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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찰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미에 대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한 피

부를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 수

술 등과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

니라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이름다운 피부로 가

꾸는 것이며 이것은 연령,계절,환경,생활조건 등에 의하여 변화되어

간다.이런 요인으로 인한 피부건강관리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아름답

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

다.

첫째,실제 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가

인식에서 건성이라고 한 경우에 건성일 경우가 높게 나타나 건성이

피부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강수정(2004)연구에서 대상

자 본인이 자각하는 피부상태 및 조사자의 육안 판정에 의한 피부결

의 특성분포에서 유·수분유형이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조사 되었는데,건성유형의 경우가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히 인

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조상대상자의 연령

및 측정환경 등에 따른 차이로 여겨지며,연구대상자가 자신의 피부상

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을 살펴보면 인스턴트나 패

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경우에 건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

다.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임현숙(1981)의 연구에서 식습관 득점

이 낮을수록 피부증세의 호소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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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장유경 등,1988)와 중년여성

의 안면상태와 관련요인(강수경,2004)에서도 볼 부위는 인스턴트 음

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에 높은 수분량을 보였다.그러므로,인스턴

트 식품섭취와 피부증상과 유형에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셋째,흡연의 니코틴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혈액순환을

감소시켜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피부의 낮은 수분량은 건조하고

주름의 원인이 되며 피부 노화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나은,2007).

김명희(2005)의 연구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피부건강상태가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고혜정(1997)의 연구에서도 흡연은 피부안면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피부유

형에 따른 흡연 실태를 보면 대부분 흡연을 하지는 않지만,흡연자

중에서 복합성피부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흡연이 피부상태에

트러블이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피지의 증가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모

공이 막혀 분출이 저해되면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Lucky1995,Kim 2001).반면에 피지가 부족하면 표피의 수분증

발 억제력이 떨어져서 보습상태의 저하와 피부의 당김,소양감,예민

함을 동반하기 쉽다.(한국미용 건강학회지,2009)그러므로,피부건강

상태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있다.

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제의 피부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차단효과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며,생활습관

이 여성의 피부 주름과 착색형성에 미치는 영향(배근혜,2008)의 연

구에서도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사계절 꾸준히 사용할수록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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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름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넷째,피부유형에 따른 외출 시 자외선차단 크림 사용방법에서 복

합성의 경우에 매일 사용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피부유형보

다 높았으며,(류화라,2004)의 연구에서는 지성피부가 자외선 차단

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는 지성과 복합성 피부유형이 자외

선 차단제를 더 철저히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 편인 집단은 색소제거가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박이숙,2007)의 연구에서는 피부고민에서

기미·주근깨·색소침착으로 고민하는 중년여성이 가장 많이 차지 하

였다.대부분 연령에 상관없이 색소가 피부고민으로 높게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의존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

나,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

피부측정과 실제피부와 자각하고 있는 피부를 정확히 입증할 만한 과

학적인 임상 실험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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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제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피부건강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 피부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을 알아

보고,연구함으로써 그 활용법을 보완·개발하여 피부건강을 촉진하며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대전,강원도 원주,울산에 거주하는 20대에

서 50대까지의 여성으로 표집 하였으며,조사기간은 2011년 1월20일

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학력은 ‘대졸’48.3%,종교는 ‘기독교’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취미생활의 경우 ‘한다’75.4%의

비율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실제피부유형과 자가인식 피부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인식이 건성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건성’일 경우는 78.7%로 나타났

으며,지성의 경우에 ‘지성’일 경우는 52.5%로 나타나 실제 인식하는

경우와 자가인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p<.001).

셋째,연구 대상자의 생활습관 중 에서 수면습관은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잘 자는 편이다’ 47.5%,‘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편이다+불면

증이 있다’26.0%로 나타났다.

피부유형에 따른 음주상태는 전혀 안 마신다는 ‘복합성’이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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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1주일 1회 마신다는 ‘지성’25.9%로 다른 피부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부유형에 따른 흡연실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94.5%로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피부 유형에 따라 흡연을 하고 있다

는 응답이‘지성’5.9%,‘건성’1.5%,‘복합성’6.8%로 복합성이 다른

피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하였다(p<.05).

네째,피부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식행동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는 ‘지성’3.40,‘건성’3.67,‘복합성’3.61로 건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단 음식과 단 음료를 안 먹는다는 ‘지성’2.66,‘건성’3.02,‘복합성’

3.03으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다는 ‘지성’2.86,‘건성’2.82,‘복합성’3.08로 복

합성이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05).상대적으로 복합성이 지성·건성보다 음식을 과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다섯째,연구 대상자의 피부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좋다’

16.1%,‘나쁘다+매우 나쁘다’21.6%로 피부건강 상태가 나쁘다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부정’12.9%,‘긍

정 ’20.3%로 긍정적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피부관리실 이용행

태의 경우,피부 관리를 ‘안 한다’57.8%,‘한다’42.2%,피부 관리실

이용을 안 한다는 경우 ‘피부관리의 관심에 부정’63.0%,‘피부관리의

관심에 긍정’51.2%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

였다(p<.05).

일곱째,연구 대상자의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관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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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의 경우 ‘최신의료기계와 약의 효과기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29.7%로 높게 나타났으며,복합성의 경우에는 ‘피부상태가 많이 안좋

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

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피부유형에 따른 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의 종류를 살펴보면 건성의

경우에 보톡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피부유형보다 많았으며,지성

의 경우에 ‘필러’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복합성의 경우에는 ‘얼

굴성형’이 27.3%로 다른 피부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만족도에 따라 불만족스럽다는 집단은 ‘있다’81.4%로 다른 집

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만족하지 않는 편 집단은 ‘색소제거’가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편의 경우 ‘주름개선’28.0%,‘탄력관리’12.0% 로 나타났

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향후 레이저 시술을 받아볼 의

향의 경우 ‘있다’66.5%,‘없다’33.5%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 하

였다(p<.001).

여덟째,연구 대상자의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실태는 ‘매일 사용한

다’64.2%,‘가끔 사용한다’28.2%로 매일 사용한다가 높게 나타났

다.피부건강상태의 심리특성에 따른 자외선 차단 크림 사용실태는

‘피부 관심에 긍정’은 72.9%가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부정

은 ‘사용하지 않는다’9.4%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사계절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긍정’59.4%,‘부정’42.6%가 응답

하여 피부 관심도와 피부 관리에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색조화장 후 처리는‘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55.9%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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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폼만 사용’22.2%로 나타났다. 피부건강상

태의 심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은

‘긍정이 65.2%로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클렌징 폼만 사용한다

는 응답은 ’부정‘24.2%로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

의하였다(p<.001).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의 내·외적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잘

못된 피부관리 행태와 생활습관,식습관 등을 건강한 피부건강관리행

동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되어 질 것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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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ofSelf-PerceivedFacialSkinConditions

toSkinHealthCare

AnnMi-suk

SkincareandObesityManagementMajor

DepartmentofCulturalIndustry

GraduateSchoolofCulturalandIndustry

SungshinWomen's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women'sawarenessof

theirownskintype,thestateoftheirskincareandpossiblinfluential

factorsforskintypeinanefforttoprovidesomeinformationonthe

promotionofskinhealth.

Thesubjectsinthisstudywerethewomenwhowereselectedfrom

Seoul,Daejeon,WonjuofGangwonProvinceandUlsanandwerein

their20sto50s.A surveywasconductedfrom January20toMarch

5,2011.

Themajorfindingsofthestudywereasfollows:

Asforthegeneralcharacteristicsoftherespondents,thewomenwho

were in their 40s made up the largestage group(36.9%).By



academic credentialand religion,the biggest group(48.3%) was

college graduates,and the greatestgroup(41.5%) was Christian.

Concerning hobbies,thosewho did something asa hobby(75.4%)

outnumberedtheotherswhodidn't.

Regarding connections between their actualskin type and self-

perceivedone,theprobabilitythatthewomenwhoviewedtheirown

skintypeasdryactuallyhadthedryskinwas78.7percent,andthe

probability thatthose who looked upon theirown skin as oily

actuallyhadtheoilyskinwas52.5percent.Thus,thereweregaps

betweentheiractualskintypesandself-perceivedones(p<.001).

Astolinksbetweenskintypeandthestateofdrinking,49.6percent

oftherespondentswhohadthecomplexskinneverdrank,and25.9

percentofthosewho had theoily skin drank oncea week.In

relation to the state of smoking, the majority(94.5%) were

nonsmokers,andtheratesofthesmokerswhohadtheoily,dryand

complexskinrespectivelystoodat5.9percent,1.5percentand6.8

percent.Thewomenwhohadthecomplexskinsmokedmorethan

theothergroups,andthegapbetweenthem wassignificant(p<.05).

In relation todietary habitsand eating behavior,therespondents

who had theoily,dry and complex skin got3.40,3.67 and 3.61

respectivelywhentheywereaskedaquestionwhethertheyenjoyed

eatinginstantfoodorfastfood.Thosewiththedryskinenjoyedmore



instantfoodorfastfoodthantheothers,andtheintergroupgapwas

significant(p<.05).When they were asked anotherquestion ifthey

didn'teatsweetfoodorbeverages,theoily,dryandcomplex skin

groupsrespectivelygot2.66,3.02and3.03.Therespondentswhohad

thecomplex skinstayedaway from sweetfoodorbeveragesmore

thantheothers,andtheintergroupgapwassignificant(p<.01).Asfor

thethirdquestionaboutavoidingovereating,theoily,dryandcomplex

skingroupsrespectivelygot2.86,2.82and3.08.Thewomenwhohad

thecomplexskinmoreavoidedovereatingthantheothergroups,and

theintergroupgapwassignificant(p<.05).

Concerningthehealthstatusoftheskin,thewomenwhofoundtheir

skin tobehealthy andvery healthy(56.6%)outnumberedtheothers

whofoundtheirskintobeunhealthyandveryunhealthy(26.1%).

Regarding theimpactofthepsychologicaltraitsaboutthehealth

statusoftheskin,therateoftherespondents who had negative

psychologicaltraitsabouttheirownskinstoodat56.6percent,andthe

rate ofthose who had positive psychologicaltraits stood at71.0

percent(p<.001).Astotheuseofskincareclinics,57.8percentreceived

skincareservice,and 42.2percentdidn't.63.0percentofthelatter

group had positive psychologicaltraits abouttheirskin,and 51.2

percentofthelatterdidn't.(p<.05).

Asforlinksbetween self-perceivedskintypeandthereasonfor



receivingskincaretreatmentinthehospital,therespondentswhohad

the normal skin replied that they expected up-to-date medical

equipmentandmedicinetoproducegoodeffects(29.7%),andthosewith

thecomplexskinreceivedhospitaltreatmentsincetheirskinwasvery

unhealthy(38.3%).Theintergroupgapwassignificant(p<.05).

Inrelationtoconnectionsbetweenself-perceivedskintypeandthe

type of skincare treatment they received in the hospital,botox

treatmentwasmoreprevalentintheoilygroup,andtheuseoffiller

wasmorepopularintheoilyskingroup(28.9%).Facialplasticsurgery

wasmorecommoninthecomplexskingroup(27.3%)(p<.001).

Astotheimpactofsatisfactionlevelwiththeskin,thosewhowere

discontented with their own skin ever received skincare

treatment(81.4%),andtherateofthosepeoplewaslargerthanthatof

theotherswhoweresatisfiedwiththeirownskinandeverreceived

skincaretreatment.Theintergroupgapwassignificant(p<.001).

Manyofthewomenwhoweresortofunsatisfiedwiththeirown

skinreceiveddepigmentationtherapy(69.0%),and28.0percentand12.0

percentofthosewho were sortofsatisfied received treatmentto

improvetheirwrinklesandskinelasticityrespectively.Theintergroup

gapsweresignificant(p<.05).Inrelationtoanintentionofreceiving

lasertreatment,66.5percenthadanintentiontoreceivethattreatment,

and 33.5 percent didn't. The gap between the two was



significant(p<.001).

Asfortheuseofsunscreen,64.2percentworeiteveryday,and42.6

percentdid thatfrom time to time.In regard to links between

psychologicaltraitsaboutthehealthstatusoftheskinandtheuseof

sunblock,72.9percentofthosewhoserelatedpsychologicaltraitswere

positiveworeiteveryday,and9.4percentofthewomenwhoserelated

psychologicaltraitswerenegativedidn'twearit.Theintergroupgap

wassignificant(p<.01).

59.4percentoftheformerworeitallthetimeregardlessofthe

season,and42.6percentofthelatterdidthat.Thus,thosewhowere

moreconcernedabouttheskinandtookamorepositiveview ofskin

caremademoreuseofsunscreenthantheotherswhoweren'tand

didn't,andthegapbetweenthem wassignificant(p<.001).

65.2 percentofthe formerused cleansing foam afterthey used

cleansingcream first,andthisrateoftheformerwaslargerthanthe

rateofthemembersofthelatterwhodidthat.24.2percentofthe

formerusedcleansingform only,whichwashigherthantherateof

the latter who did that, and the intergroup gaps were

significant(p<.001).

Thefindingsofthestudyareexpectedtohelpwomentocorrect

theirimproperwayofskincare,badlifehabitsandinadequatedietary

habitsthathaveanadverseimpactontheirskin.Atthesametime,



thisstudyisexpectedtosuggestsomeofnew directionsforskincare

research.



안녕 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 자료는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한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1년 1월

                                        성신여자대학원 문화산업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석사   안  미  숙 

(부 록 )

설 문 지



Ⅰ.일반적 특성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귀하의 연령은?만( )세 몸무게: Kg

2.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독신(이혼,사별,별거)

3.귀하의 최종학력은?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⑤기타

4.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5.취미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

한다면:① 헬스 ② 골프 ③ 등산 ④ 수영 ⑤ 영화감상

⑥ 서예 ⑦ 노래교실 ⑧ 댄스 ⑨ 기타( )

6.귀하의 직업은?

① 전업주부 ② 전문직 ③ 서비스직 ④ 사무직 ⑤ 관리 및 경영 기타

7.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200만원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만원이상

8.현재 생리상태가 어떻습니까?

① 규칙적이다 ② 불규칙이다 ③ 폐경이면?( )세

9.귀하의 거주 형태는? ① 아파트 ② 다세대 주택 ③ 단독주택 ④ 기타

Ⅱ.안면피부상태 (자가인식)

1.귀하의 피부유형은 어떤 타입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잘 모르겠다



2.귀하의 각질층은 두꺼운 편이십니까?

① 매우 심각 ② 심각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3.귀하의 지금 피부상태는?(모두 표시하십시오)

① 피부표면이 메말라 보인다 ② 주름살이 늘어나고 자리잡고 있다

③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이 부족하다 ④ 피부가 탄력없이 처진다

⑤항상 당긴다

4.현재 귀하의 피부 고민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 합니까?

① 기미,주근깨 ② 주름살 ③ 모공 ④ 모세혈관 확장,붉음증 ⑤ 피부색

⑥ 기타

5.귀하의 피부상태가 가장 나빠지는 계절은?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과 무관하다

6.귀하의 피부상태가 가장 양호한 계절은?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과 무관하다

7.현재 귀하의 특히 신경쓰이는 얼굴 부위의 색소 침착 부분은?

① 눈주변 ② 이마주변 ③ 볼주변 ④ 없다

8.귀하가 타인과 비교하여 피부노화의 속도가 빠른편 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각종 스트레스 ② 유전적 요인 ③ 공해환경 노출 ④ 다이어트

⑤수면부족

9.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의 피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불만족 스럽다

Ⅲ.피부건강행동

1.귀하의 피부건강 상태는 어떠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피부관리실 】(해당 되는 부분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2.귀하는 현재 피부관리를 하십니까?

(1)안한다 (2)한다

(1)-1.피부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① 피부에 관심이 없다 ② 경제적 부담 ③ 시간적 제약

④ 부작용 우려 ⑤ 기타

(2)-1.피부관리를 하신다면 횟수는?

① 가끔 ② 한달에 1회 ③ 한달에 2~3회 ④ 한달에 4회

⑤ 한달에 5회 이상

(2)-2.피부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① 피부관리실 ② 집 ③ 피부과(병원) ④ 기타

(2)-3.피부관리를 위해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해당되는 분만 체크하세요)

① 5~10만원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④ 30~40만원미만 ⑤ 50~60만원 미만 ⑥ 60~70만원 미만

⑦ 80만원~90만원미만 ⑧ 100만원이상

3.귀하가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만족을 위해 ② 젊어 보이기 위해 ③ 주름이나 결점예방을 위해

④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⑤안한다 ⑥기타( )

4.피부 관리실에서 주로 어떤 관리를 받으십니까?(모두 표시 하세요)

① 노화피부관리(탄력,보습,색소침착,리프팅관리) ② 전신관리

③ 아로마테라피④ 발관리 ⑤ 체형관리 ⑥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

5.피부 관리를 받은후,피부의 상태는?(해당되는 분만 체크하세요)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졌다 ③ 보통 ④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6.전문 관리실을 선택할 때 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화려한 인테리어,첨단 장비 ② 분위기와 서비스 ③ 청결한 분위기



④ 지리적,시간적 조건 ⑤ 오랜 전통의 기술력

7.피부 관리후에 트러블이 유발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없다

(1)-1.있다면,트러블의 종류는?

① 가려웠다 ② 예민해졌다 ③ 붉어졌다

④ 없었던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생겼다 ⑤ 더 건조해졌다 ⑥기타( )

【 병원 】

8.귀하는 피부과 병원에서 기미나 색소제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있다면 치료횟수는?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회이상 ⑥ 정기적으로

9.귀하는 보톡스나 콜라겐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경험이 있다면,부위는?

① 이마 ② 눈가 ③ 양볼 ④ 턱 ⑤ 코 ⑥ 기타( )

10.병원 레이저시술 경험이 있다면,부작용은 있었습니까?

①있다 ② 없다

(1)-1.부작용이 있었다면 어떤것 이었습니까?

① 예민하고 붉어졌다.② 오히려 색소가 진해졌다.③ 표피층이 얇아졌다

④ 모세혈관이 보인다 ⑤ 온도에 민감한 피부가 되었다.

(해당되는 분만 11~13문항 체크하세요)

11.병원에서 맑고 깨끗하며,탄력있는 피부유지를 위해 시술받은 레이저는?

① I2PL ② 프락셀 ③ 토닝 레이저 ④ 루매닉스

⑤ 폴라리스 ⑥ 어비움 야그 ⑦ 기타( )

12.레이저 시술을 받는 이유는?



① 주름개선효과 ② 모공축소 ③ 탄력관리④ 색소제거 ⑤ 흉터제거 ⑥ 기타()

13.레이저 시술후,진정.재생관리는 지속적으로 받았는가?

① 시술직후 1회만 ② 주1회 ③ 주2회 ④ 주2~3회 ⑤ 받지 않았다

14.병원 레이저 치료시술 경험이 없다면,향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병원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받게 된다면,종류는?

① 얼굴성형 ② 얼굴 레이저시술 ③ 지방흡입 ④ 보톡스 ⑤ 필러

16.만약,귀하가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부상태가 많이 안좋기 때문에 ② 병원의 신뢰감

③ 최신 의료기계와 약의 효과기대 ④ 빠른효과 ⑤ 기타

【 피부건강관리 】

17.귀하는 화장품의 부작용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귀하는 색조화장을 자주 하십니까?

① 매일 ② 주1회 ③ 주3~4회 ④ 주5~6회 ⑤ 하지 않는다

19.귀하는 하루 중 몇 시간정도 햇빛에 노출되십니까?

① 하루 1시간 이내 ② 하루2~3시간 정도

③ 하루3~5시간정도 ④ 하루5~7시간이상 ⑤ 7시간 이상

20.귀하는 외출 시 자외선차단 크림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매일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다

21.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신다면 사용방법은?

① 여름에만 외출시,사용한다. ② 여름에만 사용한다.

③ 사계절 외출시만 사용한다. ④ 사계절 항상 사용한다

22.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자외선 차단 지수는?

① SPF10이하 ② SPF10~20 ③ SPF25 ④ SPF30~40

⑤ SPF50이상



23.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후,지속시간 경과 후 한번 더 덧발라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십니까?

① 꼭 한번 더 덧발라 준다. ② 그냥 둔다.

③ 생각날 때만,덧 발라 준다. ④ 한번만 발라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24.자외선 차단크림등이 피부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5.귀하는 하루 세안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26.세안 시 물 온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뜨거운 물 ② 따뜻한 물 ③ 미지근한 물 ④ 차가운 물

27.귀하는 색조화장 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① 클렌징 크림 사용 후 폼 사용 ② 클렌징 크림 후 비누 사용

③ 클렌징 크림만 사용

④ 비누만 사용 ⑤ 클렌징폼 만 사용

28.각질제거를 하신다면 주 몇회 사용 하십니까?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⑤ 하지 않는다

29.귀하는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일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① 주1회 ② 주2~3회 ③ 주3~4회 ④ 2주에 1회 ⑤ 3주에 1회



         피부상태 (이마.코부위/ T존)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얼굴이 항상 번들거린다.

2.먼지가 잘 달라 붙어 쉽게 더러워진다.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많다.

4.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긴다.

5.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긴다.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8.가을, 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상태 (T존)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뽀루지나 피부 트러블이 가끔 발생한다.

2.피부가 예민하고,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세안후, 당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T존부위는   

 피지분비가 많은편 이다.

4.부분적으로 번들거리고 당기는 부위도 있다.

Ⅳ.피부유형상태



피부상태  (U존)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얼굴이 항상 번들거린다.

2.먼지가 잘 달라 붙어 쉽게 더러워진다.

3.모공이 넓고 거뭇거뭇한 피지가 많다.

4.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긴다.

5.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긴다.

6.피부결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다.

7.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다.

8.가을, 겨울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상태 (뺨.턱 주변/ U존)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뽀루지나 피부 트러블이 가끔 발생한다.

2.피부가 예민하고,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세안후, 당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U존부위는  

 피지분비가 많은편 이다.

4.부분적으로 번들거리고 당기는 부위도 있다.



Ⅴ.생활습관

【 수면상태 】

1.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① 4-5시간 ② 5-6시간 ③ 6-7시간 ④ 7-8시간 ⑤ 9시간이상

2.귀하의 수면 습관은?

① 숙면을 취하는 편이다

② 잘 자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뒤척이는 편이다

⑤ 불면증이 있다

【 음주상태 】

3.귀하는 술을 어느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① 전혀 안마신다 ② 1주일 1회 ③ 1주에 2-3회 ④ 2주에 1회 ⑤3주에1회

4.귀하가 술을 마신다면,음주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해당되는 분만 체크하세요)

① 소주 1-2잔 ② 소주반병 ③ 소주한병 ④ 소주 한병 ⑤ 소주2병이상

5.음주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해당 되는 분만 체크하세요.)

① 1년~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7년 미만

④ 7~10년 미만 ⑤ 10년~15년 미만 ⑥ 20년 이상

【 흡연 】

6.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① 흡연을 하고 있다 ② 하지 않는다 ③ 과거 흡연 경험이 있다

6-1.흡연을 하신다면 하루 몇 개피정도 입니까? (하루 회)

6-2.흡연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과거의 흡연 경험 포함)



         문          항
  매우

 그렇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아

 니

 다

 전 혀

 아니다

1.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3. 쌀밥보다 잡곡밥을 먹는다.

4. 간식을 자주 먹는다.

5. 식사시 식욕이 좋다.

6. 편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

7.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다.

8. 육류 생선을 자주 섭취 한다.

9. 여러 가지 채소를 매일 먹는다.

10.저녁 9시이후에 야식을 즐겨    

   먹는다.

11.튀기거나 볶은 음식을 좋아한다.

12.제철 과일이나 과일 쥬스를 

   매일 먹는다.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 운동 】(해당 되는분 만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7.귀하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4~5회 ③ 주2~3회 ④ 주1회 ⑤ 거의하지 않음

8.그 운동을 하실 때 언제나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로 하십니까?

① 항상 그렇다 ② 그럴 때가 많다 ③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④그렇지 않다

9.운동을 할 때 한번에 몇분 정도 하십니까?

① 30분이하 ② 40~50분 ③ 1시간~1시간 20분④ 1시간 30분정도 ⑤ 2시간이상

10.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귀하의 운동 종류는?

① 가벼운 산책 ②가벼운 맨손체조 ③ 스트레칭 ④ 무산소운동(헬스,요가등)

⑤ 유산소 운동(수영,조깅,에어로빅,등산,테니스,스쿼시,배드민턴,등산 등)

Ⅵ.식습관 및 식행동



13.인스턴트나 패스트 푸드를 즐   

   겨 먹는다.

14.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   

   품을 간식으로 먹는다.

15.국과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는  

   다.

16.단 음식과 단 음료를 안먹는다.

17.고기는 기름을 떼어 먹는다.

18.견과류를 자주 먹는다.

19.찬음료와 음식을 매일 먹는다.

20.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

21.해조류(다시마, 미역, 김 등)를   

   매일 먹는다.

22.음식을 천천히 먹는다.

23.음식을 과식하지 않는다.

24.균형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다.

25.간식은 주로 어떤 종류를 드십니까?

① 과일류 ② 청량음료,커피 ③ 과자,빵류 ④ 우유,유제품 ⑤ 인스턴트 식품

26.평소 선호하는 음식은?(해당 되는곳 모두 표시 하세요)

① 탄수화물-곡식류,밀가루음식 ② 단백질-살코기,두부,콩류,생선

③ 튀긴음식 ④ 야채 ⑤과일

27.하루 물은 어느정도 드십니까?(한컵기준:200ml)

① 1-2컵이하 ② 2-3컵이하 ③ 3-4컵이하 ④ 4-5컵이하 ⑤ 5~6컵이하

⑥ 7컵이상

28.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하루 중 얼마나 마십니까?

① 안 마신다 ② 1잔 ③ 2잔 ④ 3-4잔 ⑤ 4-5잔 ⑥ 6잔이상

29.어떤맛의 음식을 선호 하십니까?

① 장아찌,젓갈등의 짠음식 ② 신음식 ③ 매운맛 ④ 달콤한 맛 ⑤ 쓴맛

30.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사용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이  

 다

 아  

 니

 다

    

 전  

 혀

 아  

 니  

 다

1. 피부 노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 우울   

 하다

2. 동년배보다 나이들어 보이거나 매력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3. 피부관리를 하고 나면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4. 지속적 피부관리는 노화지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피부관리를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6. 피부관리를 하면 피로감이 해소 될 것   

 이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나이가 드는   

 것 같다.

8. 나이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특별히 관리 하지 않는다.

9. 피부는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므로 적극  

 적으로 관리한다.

10. 능력있는 여성은 자기관리를 잘 하므   

 로 나이보다 젊어보인다.

11. 나는 때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2. 피부관리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

31.귀하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가끔 복용한다

32.현재 다이어트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가끔 복용한다

Ⅶ.심리적 상태 (해당되는 곳에 ∨ 로 표시를 해주십시요)



13. 외모 중에서 피부가 가장 중요하다.

14. 나는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느낀다.

15.현재 귀하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은?

① 가족과의 관계,이성문제 ② 질병문제 ③ 근무 강도에 의한 스트레스

④ 배우자의 사망,이혼 ⑤ 시험

16.평소에 신체적 피로를 어느정도 느끼십니까?

① 매일 느낀다 ② 가끔 느낀다 ③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17.귀하의 근무시간 (가사노동 포함)은?

① 5시간미만 ② 5~8시간 ③ 8~10시간 ④ 10~12시간 ⑤ 12시간이상

18.작업종료후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항상 피곤하다 ② 자주 피곤하다 ③ 약간 피곤하다 ④ 피곤하지 않다

19.귀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생활을 즐겨 하십니까?

(1)아니오 (2)예

(2)-1.취미생활을 하신다면 횟수는?

① 주1회 ② 주2-3회 ③ 주4-5회 ④ 주6회이상

20.귀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① 종교생활 ② 취미생활 ③ 운동 ④ 그대로 방치한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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